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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세계선수권남자높이뛰기2위

올해네차례모두꺾었던커와명승부

지난달진단종아리근막손상이발목

2022년미국대회이어2번째은메달

우상혁이16일일본도쿄국립경기장에서열린2025세계육상선수권대회남자높이뛰기결선에서우아하

게바를넘고있다. 신화·연합뉴스

최선을다했고, 명승부도펼쳤지만아쉬움

은남았다.

우상혁(29)은16일일본도쿄국립경기장

에서열린 2025 세계육상선수권대회남자

높이뛰기결선에서 2ｍ34를 넘어 2ｍ36의

해미시커(뉴질랜드)에이어2위에올랐다.

도쿄국립경기장을뜨겁게달군명승부

였다.

13명이출전한결선에서우상혁은2ｍ20

과 2ｍ24를 1차시기에넘었고, 2ｍ28과 2

ｍ31은 2차시기에성공했다. 2ｍ34를 1, 2

차 시기에서실패한뒤우상혁은 "할수있

다. 상혁아"라고읊조리며3차시기를시작

해바를넘었다.커도3차시기에서2ｍ34를

통과해우상혁과커의2파전이시작됐다.

우상혁은 2ｍ36을 1차시기에서실패했

고,커는1차시기에서바를넘었다.우상혁

은바를2ｍ38로올려승부수를던졌지만,

2차와 3차 시기에서바를건드리며 2위로

경기를마쳤다.

2022년 미국 유진 대회에서 2ｍ35를

넘고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선수권 은메

달을 따낸 우상혁은 도쿄 대회에서 은빛

메달을추가했다.

이날까지 한국이 세계육상선수권에서

따낸메달은총3개(은2개,동1개)다.

2011년 대구 대회 남자 20㎞ 경보에서

김현섭은당시에는 6위를했지만, 앞선기

록선수 3명의금지약물복용사실이밝혀

져2019년8월 '대구세계선수권3위'로공

인받았다.

우상혁은 한국 최초로 세계육상선수권

메달을2개이상따낸선수로기록됐다.놀

라운성과지만, 한국육상첫실외세계선

수권우승을놓친건아쉽다.

우상혁은경기뒤대한육상연맹을통해

"금메달을위해최선을다했다. 부상이있

었기때문에아쉬운부분은있다"며 "오늘

의성과는오늘까지만만족하고내일부터

다시열심히달리겠다. 항상응원해주시는

여러분감사합니다"라고전했다.

우상혁은도쿄세계선수권에앞서서출

전한 7개의국제대회에서모두우승했다.

커와의맞대결에서도 4전 전승을거뒀다.

하지만, 8월에는종아리부상탓에한경기

도출전하지못했다.병원검진에서종아리

근막손상진단을받았다.

우상혁은 "부상을 당해보니, 내가 많은

응원을받는다는걸또한번깨닫게됐다"

며 "김도균감독님은물론이고, 용인시청,

대한육상연맹, 팬분들까지많이걱정하시

고응원해주셨다.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

했다. 연합뉴스

우상혁"부상아쉬워…내일부터다시달릴것"

'박석민아들' 북일고투수박준현키움유니폼

KBO신인드래프트전체1순위지명

박석민전두산베어스코치의아들인천안

북일고 오른손 투수 박준현(18)이 2026

KBO신인드래프트전체1순위로키움히

어로즈의지명을받았다.

키움은17일서울시송파구롯데호텔월

드에서열린프로야구신인드래프트에서

박준현을1라운드전체1순위로호명했다.

박준현은 올해 전국 고교야구대회에서

10경기 2승 1패, 평균자책점 2.63(40과 3

분의2이닝18실점12자책)을기록한고교

최고 투수다. 시속

150㎞대빠른공을던

지는박준현은일찌감

치신인드래프트 1순

위 입단이 확실시됐

다. 박준현은최근학

교폭력의혹을받았지

만무혐의로결론이났다.

올해신인드래프트는고교졸업예정자

930명,대학교졸업예정자261명,얼리드

래프트신청자 51명, 해외아마추어및프

로출신등기타선수19명등총1261명이

참가했다.

박준현과함께'빅3'로꼽히던광주제일고

투타겸업선수김성준은미국프로야구텍

사스레인저스, 장충고오른손투수문서준

은토론토블루제이스와계약을추진하면서

이번신인드래프트에참가하지않았다.연합뉴스


